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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편지 (2011-03-20)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출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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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고국의 봄 소식과 함께 섬기시는 교회 위에 성령의 기운이 가득하기를 기도해 봅니다.  이곳 남아공에는 가을을 시샘하던 무더위가 이제 한 풀 꺽이고 아침과 저녁이면 가을의 시원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2010년 12월 6일, 저희 가정은 매일 예배 드리기와 영어성경 한절씩을 외우기로 하나님께 서원하였습니다.  이 예배를 시작 하면서 시편 1:1~3절의 형통의 복이 저희 가정과 교회 위에 임할 것이라 선언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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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한지 3달 반이 지나는 이 때에 부천 도원한의원장이신 정세영 집사님으로 부터 받은 메일은 1년 간 6명의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 하시겠다는 약정의 메일이었습니다.  저와 저의 가족 그리고 교회의 모든 아이들은 여호와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군대로 부터 구원하신 것과 같이 예수생명교회를 위하여 행하시는 기적을 체험하며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생명교회는 날 마다 수가 더 하여지는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온 교회와 함께 기도 해 주시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기도 때문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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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과공부가 끝나고 아이들과 함께 축구를 하며 교제를 나누었고 작은 아이들은 재환, 영은, 진영, 지은, 하은이와 함께 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을 위하여 함께 놀아 주는 재환이를 보면서 문뜩 이 또한 기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7년 8월에 저희 가정으로 유학을 왔을 때 보았던 재환이는 더벅 머리를 한 약간은 반항적이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덧 성장하여 지난 해 성인이 되었고 지금까지 교회릉 위하여 헌신하며 찬양을 인도 해 오고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임 받을 일꾼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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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환이가 맡은 반은 5~8학년이며 공과공부 시간에 잠시 방문하여 보면 주 중에 열심히 준비한 흔적을 보며 인생을 변화 시키시는 좋으신 하니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재환이는 다가 오는 부활절 때 야외로 반 아이들을 데리고 나갈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 하기는 영은이와 진영이가 맡은 반 아이들도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도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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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교회에 출석한 아이들이 73명, 교회를 떠났던 아이들이 돌아 오고 있습니다.  교사가 더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분반을 위한 리더십 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수생명교회는 계속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교회”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위하여 계속적인 기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남아공에서 배성호 선교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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